
일본에서 혁신적인 4축 직물 개발 

 

일본의 M사는 1989년에 4축 직물을 생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직기를 개발

하였는데 머지않아 이 직물을 상품화할 예정이다. 

보통 직물이라고 하면 경사와 위사가 서로 직각으로 엇갈리는 두 개의 축

(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축 직물은 이 두 개의 축에 경사의 좌·우로 각

각 45°의 기울기로 두 올을 더 교차(交差)시키는 구조로 되어, 경사×좌45°

경사×우45°경사×위사의 직물구조로 제직되므로 직물이 비뚤어지지 않으

며, 찢어지지도 않는 특성이 있다. 

4축 직물을 짜는 4축 직기는 레피어(rapier)식 직기로서 시제(試製)직기는 1

분에 20∼30회전의 속도였고, 제1호 직기는 1분에 60∼70회전의 속도로 가동

되고 있으며, 현재 이 직기로 시직(試織) 견본을 짜고 있다. 제2호기는 1분에 

120회전으로 빨라지고 있어 2003년에는 기업규모의 생산이 가능하므로, 4축 

직물도 상품화하게 될 것이다. 

4축 직물은 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하여 건축 토목, 각종 의류, 호신복(護身

服), 스포츠·웨어, 레저·웨어와 같이 산업자재뿐만 아니라, 독특한 용도의 

각종 의류 등으로 폭넓은 수요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카본

(carbon 炭素)섬유나 유리섬유와 같은 특수섬유로 된 4축 직물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 세계의 섬유산업에 혁명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